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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 

하반기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운영 성료

▶ 10월 25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초등학생 3~4학년 대상 교육연극 프로그램 ‘앞으로도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교육 운영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박균수)은 하반기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프로그램 ‘앞

으로도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

월 15일까지, 4주간 용인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3층 상설전시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미래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연극 수업이다. 프로그램은 총 4주, 12차

시로 구성되었으며, 참여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공동체의 개념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상상해 보았다. 이후 직접 만든 대본으로 연극 무대를 구성하고 연기까지 해보는 

경험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지구별 친구들’ 프로그램에는 용인지역의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24명이 용

인교육지원청을 통해 선정되어 참여했다. 첫 주에는 자기소개와 조 편성을 진행한 뒤 3층 상

설전시를 관람했다. 이어 ‘또 다른 나’의 자화상을 그리고 발표하며, 그 인물들이 함께 살아가

는 공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정지동작(타블로)로 표현했다.

둘째 주에는 연극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연극 놀이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준비된 ‘지속 가능

한 미래’ 장면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오늘’이라는 4컷 만화를 구

상했다. 셋째 주에는 연극 무대 구성 요소를 배우고, 조별로 어떤 방식으로 연극을 만들지 논

의했다. 무대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리하며 실제 준비를 시작했다. 마지막 주에는 조별 연극 

무대를 완성하고 간단한 연습을 거쳐 초대한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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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교육연극 수업이 마무리되었다.

공유학교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4주동안 연극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라는 소감을 밝혔고, 마지막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미래의 

생태환경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 좋다”, “프로그램 기간을 장기적으로, 꾸

준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수업을 기획한 김수성 학예연구사는 “이번 수업

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더욱 관심 두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박균수 관장은 “이번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극 무대를 기획하고 연기를 해본 

일은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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